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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도보 - 중국의 일관생산거점 강화  

일본내 시판면사 수급따라 생산 

일본에서 가장 시판(市販)면사를 많이 생산하고 있는 회사 중 하나인 곤도

보(近藤紡)는 그 동안 수입면사의 동향 등을 주시하면서 시장수요의 규모에 

따라 생산함으로써 시황이나 재고 등을 감안하면서 경영해 오고 있었는데, 

2004년에는 일본내에 보유하고 있는 방적설비 중 10% 정도를 감축할 예정이

다. 한편 중국에 있는 면방공장은 방적, 편성, 염색가공, 봉제에 이르는 일관

생산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2003년도 상반기의 섬유사업실적은, 일본 내의 시장규모가 축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있어 섬유사업실적도 다소 감소하고 있다. 현재 링 정방기를 35만

추 보유하고 있는데, 2003년 4월부터 니트용 카드 30수 단사, 40수 단사 등의 

생산을 15∼20% 줄이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시설

의 약 10%를 웃도는 4만추를 줄이려 하고 있다. 보유시설 중 가장 노후된 

공장 하나를 폐쇄하고 일본 내에는 초합리화 공장만을 가동하게 되면, 원면

을 시설에 공급한 다음 모든 공정이 자동적으로 가동되어 완전히 포장되어 

창고에 적치되는 완전자동화공장만이 남게 된다. 

내년에 공장이 폐쇄되면 특히 30수, 40수 중번수의 공급이 감소하는 등 곤

도보의 시장점유율을 감안하면서 계속 생산을 조정하게 된다. 

직포부문은 150cm 폭의 직기가 많았었는데, 이들은 모두 가동을 중지하고 



현재는 190cm폭 직기를 150대 정도 돌리고 있으며, 최신식 에어젯(air jet) 직

기 4대를 새로 도입하여 시험적으로 가동하기 시작하였다. 직포부문은 방적

부문과는 전혀 별도로 관리하고 있어, 자가 생산 면사 외에도 시장에서 스판

덱스(Spandex)나 텐셀(Tencel), 컴팩트 사 등도 구입하여 사용하고 있다. 

중국의 청도등화방직(靑島藤華紡織)은 정방기 5만추, 원형편성기 91대에 월 

300t 정도의 염색능력을 갖고 있는데, 현재도 대부분의 생산품을 일본시장으

로 수출하고 있으며, 5% 정도는 중국 내에 판매하고, 홍콩으로도 일부 판매

하고 있다. 등화방직의 경영상태는 점차 호전하여 거의 손익이 비슷한 상태

까지 개선되었다. 그 동안 면 100%만을 생산하였었는데, 지금은 스판덱스나 

고기능합섬 등 각종 소재도 사용되고 있다. 

곤도보가 전액출자하여 중국에 설립한 봉제 자(子)회사인 “곤도보시장(近

藤紡時裝)”은 2003년 5월에 공장을 등화방직 부지내에 설립하여, 현재 종업

원이 100명 정도로 많아졌는데, 지금 계획으로는 장차 300명 수준까지 증원

할 예정이며, 재봉틀은 현재 150대에서 200대로 늘릴 것이다. 이외에도 곤도

보가 5∼30% 출자한 봉제공장이 중국에 4개 있으며, 또한 협력 봉제공장이 

여러 개 있어 잘 활용하고 있다. 곤도보는 중국에서 많은 봉제공장을 여러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모델

(model)로 전액출자 봉제공장을 설립하고 직접 경영하면서 봉제분야의 공장

관리 실무를 터득하고 있다. 

곤도보의 텍스타일사업부에서는 중국의 등화방직이 생산한 “곤도보시장(時

裝)”의 봉제거점을 활용하여 제품을 OEM(주문자 상표제조)방식으로 공급하

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사업을 더욱 보강하기 위하여 “KS 플래닝

(Planning)”이라는 기획회사를 설립하고, 어패럴의 생산, 디자인, 그레이딩



(grading) 등도 위탁하고 있으며, 양복은 물론 각종 옷을 주로 취급하고 있다. 

니트지나 등화방직 소재를 사용하지만 외부에서 구입한 천도 취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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